
자동차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성별 남성 나이 만 50세 직종 자동차 공장 근로자 직업관련성 높음

1 개 요   

근로자 ○○○은 □사업장에 1988년 11월 입사하여 2016년 4월까지 품질팀 
및 엔진부에서 약 27년 5개월 동안 엔진검사, 엔진조립, 엔진착화테스트, 엔
진출하(지게차)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5년 초부터 우측 어깨 
통증과 함께 우측 팔 위약감 생겼고, 2015년 11월부터 좌측 위팔에도 비슷한 
증상 동반되며 양측 위팔 떨림 발생하였다. 2015년 12월부터 양측 무릎 내측 
근육 떨리는 증상 발생하였고, 2016년 4월 11일 A대학병원에 내원해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020년 4월 기관절개술, 경피적 위루술 
시행하였고 이후 추적관찰 중이다. 근로자는 엔진부에 근무할 당시 방청유, 
휘발유, 부동액, 타이어 가루, 디젤 매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
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2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
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8년 1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 확진 받은 2016년 4월까지 
약 27년 5개월 동안 품질팀 및  엔진부에서 엔진조립, 엔진착화테스트, 엔진
출하(지게차)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품질팀에서 엔진검사 업무를 
약 2년 3개월간 수행하였고, 엔진부 조립반에서 엔진착화테스트, 엔진조립, 
엔진출하 업무를 약 15년 1개월간 수행하였다. 이후 공정이전을 통하여 엔진
테스트 룸을 제외한 엔진조립, 지게차운전, 설비관리 등의 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하였다. 입사초기에는 주 6일 근무로 1일 10시간씩(정규 8시간, 잔업 2
시간) 근무하였으며, 월 2회 정도 일요일에 8시간씩 현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특근을 하였다. 개선특근은 전기용접, 산소절단, 페인트 작업을 주로 수
행하였다. 2009년부터는 주 5일 근무, 1일 10시간씩 주야 교대근무와 월 2～
3회 생산특근을 하였고, 2013년부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하며, 월 2~3회 생산특근을 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신경계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5년 초부터 우측 어깨 통증을 느꼈으며 이후 통증 호전되었으나 
5~6개월간 우측 팔의 근 위약감 서서히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상기 증상으로 
2015년 6월 A대학병원 내원해 근전도검사 시행 결과 우측 위팔 신경총병증 
소견 확인되었다. 2015년 8월에는 우측 상완이두근 근섬유다발수축
(fasciculation) 증상 호소하였다. 2015년 11월부터 좌측 위팔에도 비슷한 증
상 발생하며 양측 위팔 떨림 및 위약감 악화되었다. 2015년 12월부터는 양측 
다리 무릎 내측 근육이 떨리는 증상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2016년 4월 11일 
A대학병원 내원해 근전도검사 후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진단 당시나이 50세) 2020년 4월 호흡곤란 및 연하장애로 기관절개술, 경피
적 위루술 시행하였고 이후 추적관찰 중이다. 근로자 및 가족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2014년 이후 금연하였고 금연 전 흡연 기간·양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근로자 진술 상 발병 전 1회/주 빈도로 소주 1~2병 음주하였으
나 발병 후 금주하였다고 하였다. 의무기록상 흡연력과 음주력은 확인되지 않
았다.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2011년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병원 의무기록 상 요관결석으로 치료 
받은 적 있었다. 그 외에 질병력은 없었고, 근로자 및 가족 진술 상 근로자의 
신청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66년생)은 만 50세가 되던 2016년 4월 11일에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1988년 11월 입사하
여 상병 확진된 2016년 4월까지 품질팀, 엔진부에서 엔진검사, 엔진조립, 엔
진착화테스트, 엔진출하(지게차)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인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직업환경 요인으로 중금속(납 등), 유기용제, 
유기인계농약, 과도한 신체활동, 디젤배기가스 등이 있다. 근로자는 엔진부에
서 약 25년 2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15년 1개월 동안 엔진 착화 테스
트 작업을 하며 휘발유에 포함된 납, 벤젠 등에 노출되었고, 공정개선에 따른 
용접 및 도장 작업 시 용접흄, 중금속,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상시 대기 중이던 물류차량에서 발생된 디젤배기가스에 지속적
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산발성 근위
축성측삭경화증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끝.


